
교육실습 소감문

4주간의 교육실습이 벌써 끝이 났다. 4주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, 그러나 너무도 
빨리 지나간 그 시간을 간략히 적어본다. 내가 실습을 하게 된 학교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
위치한 효성중학교이다. 내가 졸업한 학교로 실습을 나가게 되는 매우 기분이 설렜다. 2010년
에 졸업을 하여 2016년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. 학교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계셨던 분들이 3
분 계셨는데, 특히 학생부장님은 각별하다. 현재 내가 학군55기인데 그 선생님은 학군 35기이
시고 내가 중3때 전교학생부회장을 할 때 학생부장님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다. 
이런 저런 많은 추억이 깃든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행운이 되었다.

내가 맡은 학급은 2학년 1반인데 담임선생님께서 매우 열정적이시고 아이들을 사랑
하시는 미녀 교사이셨다. 담임선생님의 영향이라 그런지 우리 반 아이들도 에너지가 넘치는 
활기찬 반이여서 매우 마음에 들었다. 정식으로 첫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일단 미안하다고 말
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. 왜냐하면 나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남자 교생선생님보다는 여자교
생선생님을 원했기 때문이다. 남중의 특성을 나도 잘 알기에 그렇게 말문을 열며 4주간 잘 부
탁한다고 하며 첫 만남을 만들었다.

교육실습 4주는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진행되었다. 처음 3일까지는 수업 참관도 하고 
학교도 구경하며 여유롭게 보냈지만 4일차부터는 교과담당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빠르
게 수업을 해볼 기회를 얻었다. 2학년이 총 9개 학급이고 한문이 2단위 과목이니 일주일에 
18시간의 수업을 진행해보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. 개인적으로 수업을 위임해주신 담당선생님
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. 수업도 중간에 들어오셔서 봐주시고 했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
고 자유롭게 해보라고 용기도 주셨다. 

9개 학급을 모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학급마다 분위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. 그
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비록 같은 내용을 진행할지라도 진행 방식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르
게 되었다. 수업 진행한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고맙다. 한문이라는 과목이 
솔직히 아이들에게 호감이 가는 과목은 아니다. 그런데 교생선생님이 왔다고 한문시간에 즐겁
게 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 또한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 기억이 있다. 학습지도 밤늦게까
지 만들어보고 ppt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만들어보았다.

학창시절 즐거운 시간 중 하나는 바로 점심시간이다. 점심시간 마다 급식지도를 했는
데 역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점심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. 우리학교 급식차를 이용
해 각 학급에서 배식을 하는 구조인데 나도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주며 옛날 생각도 해보고 정
말 즐거웠다.



또 하나 중요한 시간은 바로 체육이다. 우리학교는 특이하게 스포츠 시간을 따로 두
어 아이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유체육활동을 주1회 실시한다. 탁구, 풋살, 축
구 등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긴다. 아이들과 스포츠시간에 풋살도 한 게임하고 체육시간에 체
육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축구도 했다. 나도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1반이 축구 강팀이기에 매
우 즐겁게 찬 기억이 있다.

      

교육실습 중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‘도서관 미니콘서트’이다. 중학교 시
절 나는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학교 음악 선생님께 첼로를 3년간 배웠다. 그 
이야기를 우연히 선생님들과 점심식사하던 중에 말했는데 문화독서부장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
고 원래 5월에 계획되어있던 도서관 미니콘서트를 4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옮기시어 나에게 
첼로 연주를 부탁하셨다. 덕분에 모교에서 배운 첼로를 다시돌아와 후배들 앞에서 연주할 기
회를 얻게 되었다. 점심시간에 짧게 진행되는 행사인데 도서관에서 장기가 있는 학생들이 노
래 피아노 클라리넷 등 공연을 하고 내가 마직막 순서를 <엘가- 사랑의 인사>와 <넬라판타지
아>를 학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주했다. 각반 TV를 통해 방송되었고 아이들과 많은 선생
님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.

     



교생이 나와 체육과 12년 선배 모두 2명이여서 연수 수업을 반 강제적으로 하게 되
었다. 처음에는 교수 학습 지도안을 그저 2~3쪽 짜리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 수석교사님의 
설명을 듣고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깨달았다. 총23쪽의 지도안을 만들면서 한 수업을 위해 
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세삼 느꼈다.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, 자전활용법에 
관한 수업내용에 인성교육 부분을 첨가해야하는 임무가 있었다. 그런데 논어의 한 구절을 인
용하여 아이들 수준에 맞게 활동을 만들었고 孝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. 특히 
孝 우리 효성중학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다.

4주간의 교생실습은 나에게 행복이고 행운이다. 너무도 행복했다. 전교생들의 사랑을 
받고 특히 2학년 전 학급에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 2학년 전체와 친해질 수 있었다. 아이들의 
웃는 모습을 보고 수업시간에 많은 교감을 했다. 그리고 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조언과 격
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셨다. 4주간 모교에서 행복한 교육실습을 하면서 교직에 대한 확신
을 얻었다. 반드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것이다. 아이들 앞에서 약속했다. 반드시 
돌아가겠다고!! 2016년 4월의 행복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.

   


